
이정치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광고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심상치 않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는 수출·내수 감소와 저성장 국면의 뉴노멀 시

대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영 및 마케팅 활동 변화도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

(Business Survey Index) 조사 결과도 8월 전망치가 89.5로 나와 향후 경기에 대한 부정적 시

각을 드러냈다. 

광고시장도 경기침체 장기화와 소비자들의 TV시청 행태 변화, 매체간 경쟁심화 등의 영향

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리우올림픽 특수를 기대했던 지상파 방송사들은 브라질의 지

카 바이러스 영향과 새벽시간대 경기로 인한 낮은 주목도로 인해 원하는 광고량을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달 시행(9월 28일)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또

한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브랜드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광고 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

된다. 기업에 따라서는 대외 활동 축소가 불가피해 광고·PR부분의 인원 감축 등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광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때가 아닌

가 싶다. 지금이야 말로 어려운 경제현실을 인식하고 변화와 적응에 만전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수출여

건의 악화를 품질경쟁력 제고와 마케팅 강화, 신시장 개척의 계기로 삼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도 앞장서서 기업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투자하고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확 풀고, 미래 먹거리 육성과 R&D 투자 등 산업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정부가 인공지능, VR·AR(가상·증강현실) 분야 등을 포함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저성장 극복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산업 육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혁신의 바람과 함께 광고환경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 및 광고계도 창

조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광고시장이 선순환적으로 확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과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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